
십자가 보혈 II 
(용서, 죄사함, 신성한 인격적 만남)

속죄의 피, 보혈-대가를 치룬 피, 용서의 피

언약의 피- 약속으로 되어 있는 피

능력 과 권세의 피: 노예해방 증서, 온몸에 그분의 피를 두르고 산다는 사실. 어떤 악한 것

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요한18장 35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

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37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

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

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38 빌라도

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39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

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40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

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질문1)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말한 진리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죄는 무엇이

며 이방인의 죄는 무엇인가?

누가 23:24-43)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래서 그는 폭

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

하였다. 28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

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중략…32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

형장으로 끌려갔다.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4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

다. 35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

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그리스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6 병정들도 예

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37 말하였다. "네
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쓴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달



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

를 구원하여라."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께 말하였다.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

을 것이다."

질문2) 회심한 한 강도의 신앙고백은 두 가지 요점에서 완벽하다. 무엇인가? 그 두 가지는? 
2-1)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하다. 나의 죄는 무엇인가? 죄 용서받는 것은 무

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2-2) 그는 예수가 가는 나라를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19:25-37, 25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

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

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

고, 27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28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

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31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

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32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33 예

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34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

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36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7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질문3) 예수님은 이제 3차원 육체의 세계를 마무리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무

엇을 다 이루신 것인가?

질문4) 창상에 찔려서 나온 물과 피는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두가지의 중요한 의미.

질문5) 37절에 그들은 언제 쳐다보나?

회개(편승)가 진정하면 승인(용서)받는다 그 증거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낙원 그곳에 들어

간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 (회개와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다. 문밖에 서서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피를 선택하도록 기

다리신다…강요가 없다. 인격적이시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초청하신다. (이신칭의)


